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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lace of religious education within liberal arts 
education in high schools and to identify strategies for its revitalization.
[Contents] First, in order to examine religious education as a component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high schools, this study first explores the concept of liberal arts educati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iberal education in high schools, the expectations placed upon it, 
and the various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concerning liberal arts subjects.
Second, to examine on ‘Religion in Life’ as a form of liberal education, the study address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Life and Religion curriculum, the subject’s nature and goals, 
key content areas and instructional emphases,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textbook 
content, and the roles of teachers and students in curriculum implementation.
[Conclusions] In the school curriculum, both liberal arts education and religious education 
remain at the margins. The three textbooks developed under the revised curriculum reflect the 
nature of the ‘Religion in Life’ course and are structur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literacy. This study proposes the need for continued exploration of strategies for 
introducing religious education not only in private religious schools but also in public schools 
in the future.

[Keywords] Religion in life, Religious education, the Religion in life textbook, Relig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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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양교육과 종교교육: 

학교 종교교육 ‘삶과 종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경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고등학교 교양교육 안에서 종교교육의 위치와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첫째, 고등학교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에 관해 고찰하기 위해 교양교육이란 

무엇인가?, 고등학교 교양교육 변화과정, 고등학교 교양교육에 대한 기대, 교양 교과에 제기되

어 온 문제들을 살펴본다. 둘째, 교양교육으로서 삶과 종교에 관해 고찰하기 위해 삶과 종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 교과 성격과 목표, 주요 내용과 교수 학습에서 강조점, 교과서 내용 선정

과 구성, 교육과정 실행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대해 다룬다. 

[결론]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양교육과 종교교육은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3종의 교과서는 ‘삶과 종교’ 교육과정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종교 문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종립학교 뿐 아니라 공립학교에서의 종

교 교과 개설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한 지속적 탐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주제어] 삶과 종교, 종교교육, 종교 교과서, 학교 종교교육, 고등학교 교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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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가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는 교양 교과에 포함된다. 그동안 종교 교과는 ‘종교’, ‘생활과 

종교’, ‘종교학’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삶과 종교’라는 교과목

명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 체계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성되며 ‘보통 교과’는 다시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

합 선택)으로 나뉜다. ‘삶과 종교’는 고등학교 교양 교과(군) 가운데 ‘진로 선택’에 포함되는 교

과목이다. 진로 선택에는 ‘삶과 종교’ 외에 ‘인간과 철학’, ‘논리와 사고’, ‘인간과 심리’, ‘교육

의 이해’, ‘보건’이 포함된다.1) 

교육과정은 개발 과정에서 개발 방향의 타당성과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구하게 된다. 교과목의 체계와 과목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교과별 학문 분야의 연구자와 교

육 현장의 전문적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게 된다. 김영은 외(2021)가 수행한『고교학점제 도입

에 따른 교과목 체계와 이수 경로 탐색』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을 담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교과목 체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 교육 전문가, 현장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구했다. 그런데 연구 내용을 보면 교양교육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한 교양교육 연구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2차례 진행된 델파이 조사에는 교육과정 

전공, 국어, 영어, 수학, 지리, 일반사회, 역사, 도덕․윤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공자가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전공자들이다. 

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체육, 예술, 기술 가정/정보, 제2외국어, 한문 그리고 교양 교과의 전문가

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의견을 묻는 설문 항목의 선택지에도 교양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보고서에 의하면 “과목군의 분류와 성격 및 위상 문제에서 과목군 내 과목 

성격과 비중의 동일성 문제”, “교양 영역의 무용론”(Kim et al., 2021: 212) 등의 의견도 제시되

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교양 교과와 관련한 의견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교양교육은 삶을 성찰하고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가치, 태도를 기

르는 교육이다. ‘삶과 종교’를 비롯한 교양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교양교육의 목표를 구현

하기 위해 선정한 교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보면 전체 교육과정 안에

서 교양 교과는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1) 공통 과목 성격 : 기초 소양 및 기본 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 과목(학생 수준에 따른 대체 

이수 과목 포함) / 선택과목 ① 일반 선택 : 교과별 학문 내의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과목 : 진로와 직업, 생태와 환경) ② 융합 선택 : 교과 내,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교육(과목: 인간과 경제활동, 논술) ③ 진로 선택 : 교과별 심화학습(일반선택과목

의 심화과정) 및 진로 관련 과목(참조: 김영은 외 (2021)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과목 체계와 이

수 경로 탐색』, 교육과정평가원. 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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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종교 교과는 종립학교에서만 개설되고 있다. 그런데 교양 교과로서 종교교육이 갖는 

의미, 종교 교과가 국가 교육과정에 편성되어있다는 점, 종교에 대한 무관심에 따른 종교 문해

력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종교 교과는 확대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교양 교과로서 종교 교과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종교 교과 

운영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삶과 종교’로 과목명이 변경

된 종교 교과는 운영에서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제도하에서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2015 교육과정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가 

1종이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종의 교과서가 있다. 각급 학교에서 교과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승인받은 교과서가 있어야 하는데 2024년 8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으로부터 3종류

의 ‘삶과 종교’ 교과서가 인정도서 심사에 최종 합격하였다. 다양한 교과서가 확보됨에 따라 교

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교 교과 운영과 관련한 상황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시기에 고등학교 교

양 교과로서 ‘삶과 종교’ 교과가 종립학교 뿐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고등학교 교양교육 안에서 종교교육의 

위치와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Ⅱ. 고등학교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

1. 교양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양교육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로 올라간다. 기원전 5세기가 되었을 때 폴리스마다 소피스트

로 불린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학문을 젊은이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그 과목들을(Song, 2022: 46) 자유 교과(liberal arts)라 한다. 자유 교과의 원형은 3학(문법, 수사

학, 논리학)과 4과(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이다. 3학은 사고와 표현의 기초 학문으로서 지

성의 형성을 위한 입문 교육에 해당하고 4학은 수적 자연적 질서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

다. ‘자유’ 교과라고 일컫는 이유에 대해 노예가 아닌 자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

문에 자유 교과라 한다는 의견과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간 자유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자유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무지, 편견, 기성의 진리 체계와 같은 고정된 속박의 틀

에서 벗어나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는 활동을 통하여 품성의 도약과 성숙

한 자아 형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이다(Lim, Yoon, & Bang, 2020: 11). 이들 과목은 중

세에 와서 신학적 세계관과 결합하여 변용을 겪었으며 중세 대학의 신학, 법학, 의학과 같은 

전공 교과의 예비교과로서 자리잡았다(Son, 201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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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현(2009)은 교양의 고전적 의미를 어원적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고전적 인문주의 전통에

서부터 시작하여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고전적인 교양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Son, 

2009: 6-7). 교양 개념에는 “정신적 문화적 그리고 현실 생활적 능력과 그의 개인적 사회적 능

력의 양성이 포함돼 있다. 즉, 자립적이고 자기활동적인, 그리고 문제해결의 능력을 갖춘 생에 

충실한 인간을 탄생시키는, 능동적이고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 교양교육이다(Son, 2009: 

8).” 당초 ‘교양’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했지만 교양에 교육을 포함하여 설명하게 되었다고 한

다.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은 교양 및 교육의 기초”이며, “교육이 인격의 발달에 가하는 

외적 작용이라면 교양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주체적 활동 및 동화의 과정 및 성과라 할 수 있다

(Son, 2009: 8)”고 본다. 즉 ‘교양’이란 교육을 통해 얻어야 하는 교육의 결과이자 목표인 셈이

다. 이 목표는 직업교육과 달리 경제적 목적에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으니 도구적 목표가 아니

고 그 자체가 본질적 목표라 할 수 있겠다. 

백승수(2019)는 교양교육을 역사적이며 동시에 생성적 개념으로 설명한다. 교양교육의 역사

적 전개와 학문적 발전에 따라 다양한 교육 용어가 생성되었고 유사 개념이 난립했음을 지적한

다. 그는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을 3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데 구분의 기준은 

각 개념에서의 강조점이다(Paek, 2019: 147). 첫째, ‘자유’ 강조형 교양교육 개념이다. 이는 역사

적으로 형성된 자유 교육의 개념에 기반하여 교양교육을 정의하는 학술지향적 개념이다. 내재

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 교과(liberal arts)를 자유로운 방법으로 탐구하며 자유인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교양교육은 자유 교육의 의미를 탐색하고 확장하고 재발견해 온 자유 교육 재해석

의 역사이다.” 자유 교육 그 자체를 고유한 내재적 목적을 갖는 교육으로 본 것이다. 둘째, ‘인

문’ 강조형 교양교육 개념이다. “인문교육이란 자유로운 사람의 교육이며 자유로운 사람이 되

기 위한 교육이다.” 인문교육은 인문학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으로서 인문학적인 상상력과 자연

과학적인 합리성과 사회과학적 세계관을 포함하는 교육이다. 셋째, ‘기초’ 강조형 교양교육 개

념이다. 이는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지적 능력을 함양하는 

기초 학업 교육을 강조한다. 기초 강조형은 기초교육, 기본교육, 공통교육 등의 명칭과 같이 단

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교양기초교육, 기초교양교육 등 복합태의 형태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맥락에 따라 교양교육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양교육은 자유 교육이고, 인문교육

이고, 기초교육이다(Paek, 2019: 147). 이를 달리 보자면 ‘자유’는 교육의 목적, ‘기초’는 교육의 

기능, 그리고 ‘인문’에 대한 강조는 주된 내용에 대한 강조라 할 수 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제시한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성 또한 통합적 관점을 반영한다. 즉 

기존의 분과 전문교육, 지식 습득 및 소비형 교육에서 벗어나 총합적인 접근과 지식창출 능력 

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문해능력, 정보수용 능력, 총체적 조망 능력, 

지식창출 능력, 소통과 공감 및 협동 능력, 합리적 사고와 감성적 정서를 통합하는 능력을 함

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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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교양교육이란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자율적 사고, 공동체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

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며, 이는 자유 교육, 인문교육, 기초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

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2. 고등학교 교양교육 변화 과정

한국의 교육과정은 시대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 교육 현장의 필요, 사회 변화 추이 그리고 

정권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화가 잦다. 1차 시기 이전은 교수요목시기라 하고, 1

차시기로 불리는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공시되었다. 이후 제7차 교

육과정은 1997년 12월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공시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국가 교

육과정이 사회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

에 따라 교육과정 개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수시 개정 체제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제7차 이후

부터 교육과정은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분류된다. 

1954년부터 70년 동안 11번의 개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1950년대 안정적이지 못한 국가 상황

에서 제정된 교육과정, 그 이후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교육과정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변화의 간격을 보면 국가 교육과

정이 장기 비전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과정의 변화가 잦다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교양’ 교과군이 등장한 것은 제5차 교육과정(고시 시기 1988년 3

월, 고등학교 시행시기 1990년 신입생부터)부터이다. 제3차까지 교육과정에서 ‘교양’은 교육의 

목표 진술에 포함되었을 뿐2) 별도의 교양 교과를 지정하지 않았고 일부 보통 교과의 목표에만 

‘교양’이라는 표현이 담겨있다.

그러다가 제4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년 12월 31일 고시)에서 ‘자유 선택’ 교

과군에서 ‘교양’ 용어가 등장했다. “자유 선택은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이나 논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종교교육 및 교양 등

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정하여 지도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 학교장은 지도하고자 하는 것의 목표와 내용을 분명하게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하

되, 2개 이상의 과목을 설정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고 하면서 자유 선택 교

2) 예를 들어 제3차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과의 일반 목표 진술에는 “교양 있는 생활에 필요한 

국어 사용의 기능과 성실한 태도를 길러서, 효과적이고 품위있는 언어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음악과 

목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조성을 계발하고 정서를 풍부히 하여, 조화된 인격을 형성하

게 하며, 중견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높이도록 한다.” 그러나 ‘교양’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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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개설하는 경우 복수의 교과를 개설하게 하는 운영 지침이 제시되었다. 이때부터 자유 선

택의 경우, 복수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고, 종교 교과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편성하고, 교과 편성은 보통 교과

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였다. 보통 교과는 국민 윤리,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외국어, 실업ㆍ가정의 13개 교과와 “교양 선택”으로 편성되었다.3) 교양 선택

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단위 배당표’에는 없다. 구체적인 교과목 명칭은 제시되지 

않았고 과목명이 제시된 곳은 ‘교육과정 운영 지침’ 부분이다. 즉 계획과 지도, 평가 부분의 안

내에서 교양 선택 과정으로 “교육학, 논리학, 심리학, 철학, 생활 경제, 종교 중에서 학생의 필

요,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한다”고 되

어 있다. 그리고 “다만, 종교를 부과할 때에는 학교장은 앞에서 제시한 과목을 포함, 복수 설정

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고 하면서 종교를 부과할 때 복수 과목을 개설하

도록 교과명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때도 교양 과목의 이름만 있었지 교육체계나 교육 내용 등

의 구체적인 각론은 마련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6차 교육과정(고시시기 1992년9월, 

시행시기 1996년부터 고등학교 1997년부터)부터였다(Yeo, 2024: 2). 

이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양 교과에 포함되는 과목은 확대 추세를 보였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진로와 직업 그리고 생태 환경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제4차 교육과정에

서부터 포함되었던 논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종교학은 명칭에 변화가 있지만 계속 포함되

어 있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

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이 가운데 교양 있는 사람은 문화적 소양과 다

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다.4) 전체 교육과

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급별 교육목표와 연계될 때 소기

의 목적에 이를 수 있다. 이에 교육과정에서는 각각의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연결하고,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양 있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 교육 목표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로 

설정하고 있다.5) 따라서 고등학교급에서 이러한 목표를 얻을 수 있도록 전체 교육과정을 통해 

3) 제5차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 88-7호(1988.3.1.) 별책 1. 고등학교 교육과정 

   https://ncic.re.kr/dwn/ogf/inventory.cs#
4) https://ncic.re.kr/dwn/ogf/inventory.cs#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

교] 32쪽
5) https://ncic.re.kr/dwn/ogf/inventory.cs#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

교]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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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여러 영역에서의 문화적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경험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비판적 성찰을 통

해 자신과 타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

이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게 되어 있다. 선택 과목의 과목별 이수 기본 학점은 과목별로 다르

다. 교양 교과(군)의 선택 과목은 3학점으로 편성 운영 범위는 2~4학점이며 1학점 내 증감이 

가능하다. 

3. 고등학교 교양교육에 대한 기대

그동안 발표된 교양교육 과정의 목표와 교수 학습 원리의 내용을 보면 교양 교과에 대해 상

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현실을 고려하여 공통 교과에 대해 요구하지 

못했던 바를 교양교육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보자. 

고등학교 교양교육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교양교육 혹은 고등교육에서의 교양교육의 목표와 근

본적인 차이는 있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양 교과의 위치를 고려할 때 

보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 있다. 

한혜정, 곽덕주(2013)는 고등학교 교양교육은 전문지식이 아닌 통합(융합) 지식중심, 보편적

인 교양교육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2009 교양 교과의 교육과정 분석을 위해 구성한 교양 교

과 교육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교양교육의 목표를 개별화 교육과 사회화 교육 개념에 

비추어 설명한다. 인간적 인격의 형성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의 통합이라는 개별화 교육 

측면과 시민으로서의 자질,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라는 사회

화 교육 측면에서 대학 교양교육과 개념적으로 차별화되는 고등학교 교양교육의 의미를 제시했

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교양 교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Han, & Kwak, 2013: 40). 

 첫째, 자아에 대한 이해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과 교과 공부의 의미를 거시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성찰의 기회를 줌으로써 세계와 나의 통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에 대한 이해이다. 이는 변화

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폭넓은 시야와 안목을 갖춘 책임 있는 사

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과에서 충분

히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와 시대 문제에 잘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

록 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덧붙인다. 이를 위해 교육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양적, 질적 적정

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양적 적정성이란 이수 단위에 대비하여 학습 양이 적정해야 함을 의미한

다. 질적 적정성이란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학생의 실제 삶이나 생활과 관련이 있어 학생의 흥

미를 끌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과 연계되는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과 가능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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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수 학습 방법적 측면에서는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학

생들 모두가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비판

적 판단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후 한혜정 

외(2015)의 연구에서도 교양 교과의 개정을 위한 시사점으로 교육과정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를 

제시하였고 전체 교양 교과 개정의 방향으로 교양 교과 교육은 지식 교육이 아니라 인간 교육

이고, 학문의 논리적 체계보다는 실용적 지식을 가르쳐야 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와 쟁점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하며, 해당 학문 분야의 특정 이론의 편파성을 지양하고 다

양한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

은 지향점들은 이후의 고등학교 교양 교과의 목표 설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양 교과의 전체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개별 교과의 목표

를 제시할 뿐이지만 교양교육 과정 시안 개발의 기본 방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

은 학생의 삶과 관련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기초 소양과 역량 함양, 학습자 주도성이

다. 특별히 삶과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학문의 논리적 체계보다 생활과 연계된 

실용적 지식, 과정․기능, 가치․태도 등 학습의 모든 영역에서의 조화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

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Jeong, et al., 2022b: 44). 이러한 

점은 교양 교과에서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 영역에서 지향해야 할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이다. 

한편 교양 교과 교육에 대한 기대는 교수 학습 과정에서도 적용된다. 그것은 적어도 교양 교

과에서는 전형적인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면모들을 탈피하기를 바라는 기대이자 요구이다. 교

양 교과를 통해 ‘자아 통합적 경험’ ,‘적절한 정보를 찾아내고 평가할 수 있는 사고 능력과 판

단 능력 배양의 기회’, ‘지식 덩어리의 습득이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과 삶 속에서 재구성되게 

하는 지식’, ‘교육 자료에 대해 학습자의 상상력과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 신비로움, 경

이로움, 경외심 등을 촉발하는 방식의 접근’ 등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교양교육의 결과가 실천

적 지혜의 습득이 되기를 강조한다.

교양 과목 교사가 여전히 지식습득 혹은 지식전달 중심의 교수 학습의 원리에 기댈 경우 고등

학교 교양 교과 교육의 취지는 무색해진다. 교양은 우리가 소유한 ‘지식의 덩어리’를 가리키는 것

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식과 관계를 맺는 ‘개인적 관계의 질과 결’, 즉 우리가 세계에 대한 지식

을 자신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는 ‘주관적, 개별적, 정서적 관계의 질과 결’을 가리키기 때문이

다. 그리하여 교양은 세계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일종의 개별적 감수성이나 문화적 스타일을 가리킨

다. 이것은 지식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감수성 교육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교양 교

과의 교수 학습 원리는 지식전수의 교육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취해

야 한다(Han, & Kwak, 2013: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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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학교 교양 교과에 제기되어 온 문제들

고등학교 교양 교과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우선적인 문제는 교양교육의 정체성 문제이

다. 진로를 탐색하는 교과인지 교양 교과 고유의 목표에 따라 운영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교양교육의 목표가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서의 위상은 낮고, 입시 위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교양 교과는 입시 관련 공통 교과의 주

변 교과로 밀려나 있다”(Son, 2022: 79). 

교육과정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양 교과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우리 사회에서 교양에 해당하는 교과들을 ‘비주류’ 교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상에서 보통교과로 구분되는 교양 교과들은 일상적 용어로 사용하는 “주요교과”에 포

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주요교과”란 무엇인가? 이는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공식적 용어가 아니지만 우리 사회는 입시에 포함되는 교과를 “주요교과”라고 한다. 각 교과들

은 고유한 지식의 체계와 교과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가 있다. 공식적인 교육과정

에 세상의 모든 지식 체계를 담을 수는 없으므로 어떤 측면에서든 의미있는 지식만이 교과의 

형태로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교과”와 “비주류 교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특징적 측면이다. 결국 입시와 관련되는 제반 사항이 

한국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에서 교양 교과에 대한 논의가 모호하다. 고등학교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양 교과의 학습 목표는 개별 교과 단위에서 제시되고 있을 뿐, 교양 교과라는 차원에서 논의

가 없다. 그런데 교육목표의 ‘추구하는 인간상’에는 ‘교양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으며 “문화

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을 의미

한다.”6)라고 되어 있다. “교양있는 사람”을 전체 교육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하

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통 교과’7)에 ‘교양 교과’를 포함하면서 그 안에 ‘인간과 철학’

에서부터 ‘진로와 직업’ 교과에 이르기까지 9개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교양있는 사람”을 전체 

교육과정의 목표로 두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교양 교과’의 역할을 과연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인간상에서 사용하는 “교양”과 “교양과목”에서 사용하는 교양

의 의미가 동일한가? 다른가? 교양인을 목표로 제시하고, 교과의 분류에 교양 교과를 두고 있

다면 교양의 의미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현행 교양과정은 교양을 기를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 논리적 모

순은 애당초 교양교육 과정을 만들 때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6)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32쪽
7) 전체 교육과정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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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가 있다(Yeo, 2024:1). 그러면서 과목 중심의 교양 과정이 과연 고등학생의 교양을 함

양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Yeo, 2024: 1). 

셋째,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가 주로 고등교육 기관에서 실행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고 중고

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양 교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작다. 2013년 한국 교육과정평가

원에서 발표한『미래사회 대비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교양』연구8)에서도 “교양 교과는 

다른 교과와 달리 교과서 개발,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평가 방법, 교사 교육 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교양 교과 교육과정의 실효성있는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뒷

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RISS에서 ‘한국교양교육학회’의『교양교육연구』학술

지에 발표된 논문에서 ‘대학 교양교육’을 키워드로 넣고 검색(2025. 4. 20. 기준) 하면 824건이 

검색된다. 반면 동일한 학술지에 ‘고등학교 교양교육’는 45건이 검색될 뿐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은 다른 관련 통계자료에서

도 확인된다. 2012년까지는 교육통계 조사 결과에서 2012년 일반 고등학교 보통교과 선택 교과

목 개설 학교 수 현황(교양과목군 및 기타)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후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

는 교양 교과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과 같

이 2012년 기준, 전체 재학생 926,966명 가운데 57,774명이 교양 교과를 수강했는데 이는 전체 

학생의 6.2% 수준이고 그나마 사립학교에서 주로 개설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생활과 종교’ 교과가 42개 학교에서 개설했는데 이는 ‘진로와 직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학교에서 개설된 교과이다. 그리고 개설 학교는 모두 사립고등학교이다. 

종교 교과를 단독으로 개설할 수 없으니 다른 교양 교과를 함께 개설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결국 종교 교과는 고등학교 교양 과목 개설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2013년부터는 보통교과 선택 교과목 개설 학교 수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

래서 이후에는 교양 교과 운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교양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의 수를 찾아

보았다. 2024년 교양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의 수는 2,793명으로서 보통 교과 교원 전체의 

3.98%에 해당한다. 교원의 규모만 보더라도 현재 고등학교 교양 교과 개설 규모가 매우 미미함

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8) 이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고등학교 교양 교과의 목표, 
내용, 구성의 원리, 교수학습의 원리를 명시하면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 개

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양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서 널리 인용되고 

있는 보고서이다.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Volume 81 (2025)

- 28 -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

경제

생활과 

종교
환경

진로와 

직업

안전과 

건강
보건 기타 합계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

학교

(학급)
23

(169)
16

(114)
3

(17)
11

(64)
23

(64)
42

(368)
36

(221)
82

(447)
8

(50)
7

(44)
5

(52)

학생수 5,915 4,265 634 2,270 3,814 12,822 7,735 15,559 1,660 1,458 1,642 57,774 926,966

국립 0 0 0 0 0 0 0 0 0 0 0 6,375

공립 4 7 1 3 5 0 19 41 2 2 2
86
개교

514,862

사립 19 9 2 8 17 42 17 39 6 4 3
166
개교

405,729

2학년 학생수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2&menuSeq=3894&publSeq=2&menuCd=34764&itemCo
de=02&menuId=1_6_28&language=en

<표 1> 2012 일반 고등학교 보통 교과 교원수

<Table 1> 2012 Establishment of Elective Courses in General Subjects

 

보통교과

교원 

전체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외국어 한문 교양

70,249 7,988 2,466 10,773 12,226 10,290 2,238 3,805 1,753 2,057 10,634 2,396 830 2,793

외국어 :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현직 교장, 교감 제외 / 교양 과목의 경우 타교과 자격증 소지자도 담당할 수 있다.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24&menuSeq=3894&publSeq=2&menuCd=105479&itemC
ode=02&menuId=2_6_23&language=en 에서 보통 교과 교원만 발췌하여 구성

<표 2> 2024 담당 교과목별 교원 수 

<Table 2> 2024 Teachers by Teaching Subjects

Ⅲ. 교양교육으로서 삶과 종교

1. ‘삶과 종교’

1) 교육과정 개발 과정

교육과정에서 ‘삶과 종교’와 같은 종교 교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만 편재되어 있다. 중학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2&menuSeq=3894&publSeq=2&menuCd=34764&itemCode=02&menuId=1_6_28&languag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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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종교 교과를 교육과정에 편성하려면 학교가 소속 교육청의 고시 외 신설 과목으로 신청

하여 교육감 승인을 받는 경우 운영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삶과 종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발 과정과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대해 살펴본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다루는 까

닭은 교과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계획(2021년 4월 20일)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2021년 11월 24일)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시안에는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향후 논의를 통해 과목명 등 조정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최종 교육과정은 시안의 내용과 동일하다.9) 그리고 선택 과목

인 교양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구분되는 데 종교 교과인 ‘삶과 종교’는 진로 

선택에 포함되었으며 이 또한 시안과 최종 교과목명이 동일하다. 

2015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의 명칭은 ‘종교학’이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삶과 

종교’로 과목명이 변경되었다. 교양 영역 타 교과의 변경된 명칭을 볼 때, 그리고 2022 개정 교

육과정의 개발 방향인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이라는 맥락

에서 삶이란 용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기반으로「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를 착수하였는데, ‘삶과 종교’가 포함된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은 2단계의 과정을 거

쳐 시안이 개발되었다. 1단계 연구 보고서는 2022년 5월 발간한『2022 개정 교양교과, 진로와 

직업과, 보건과 교육과정 시안』이다(Jeong et. al., 2022a). 보고서에는 연구 절차를 제시하고 있

다. 1단계 보고서에는 시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연구진의 작업과 “각론조정팀 주관의 합동 워

크숍(4회),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1회), 교양․진로와 직업․보건 9개 교과목별 검토․자문진 

자문(3회), 토론회(1회), 교육과정심의회 심의(1회), 교양․진로와 직업․보건의 정기․비정기 과

목팀장 및 전체 협의회 등을 거쳤다.”라고 밝히고 있다(Jeong et al., 2022a).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삶과 종교’의 1차 시안에 의하면 ‘삶과 종교’ 교과를 “학생들이 종교와 

그 영향력을 성찰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 교양 교과로 보고 이러한 성찰은 종교를 통

해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는 다층적인 사유와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라고 제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및 교육과정심의회에서 몇가지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다. 

‘2015 교육과정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종교 교과가 고등학교급에서만 개설되므로 학습 수

준 조정의 필요성’10), ‘현실적으로 종교 교과가 개설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내용과 수준 조정’ 

9)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발표. [2021. 11. 24.] 47쪽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9671&lev=0&searchType=null&
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10) 내용 수준 조정에 대한 의견은 타 교양 교과목에 대해서도 제기된 의견이기도 했다. “본 시안 개발 

연구에서는 학생의 삶과 생활과 관련되고 학생의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는 내용(성격, 목표, 내용 체

계, 성취기준 등)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그렇지만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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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의견들이 제기되었다(Jeong et al., 2022a: 203-205). 교육과정 심

의회 의견 가운데 일부 의견은 반영되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미반영 의견으로 1단

계 시안 개발 연구진은 내용 수준 조정은 교과서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종교교육과정은 종

립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일반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Jeong 

et al., 2022a: 133). 이후 2단계 시안 개발 연구에서는 교양 교과 전반에 대해 제안하고 있는 1

단계 연구 결과의 제언 3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2단계 연구에서는 “학생의 삶과 생활에 연

계되고 학생의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교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과 교수학습 평가 구성”(Jeong et al., 2022a: 133)에 초점을 두었다. 

2) ‘삶과 종교’의 성격과 목표

‘삶과 종교’ 교과는 인간 삶에 미친 종교의 영향에 초점을 두어 인간과 종교 문화에 대한 이

해, 종교로부터 익힐 수 있는 삶의 지혜, 종교가 갖는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

다. 역사적으로 종교에서 비롯한 폭력과 갈등 그리고 모순이 있었지만 종교는 사상적, 윤리규

범, 사회 문화와 제도 그리고 일상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은 

오늘날의 삶에도 남아 있다. 사회 전반에 종교에 무관심하고, 특히 청소년 시기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어느 세대보다 낮다. 그런 까닭에 청소년들이 종교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어려운 일이다. ‘종교의 자리에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교과의 목표는 종교인 양성이 

아니라 지혜로운 시민을 기르는 데 있다. 진로 선택 영역에 삶과 종교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

만 그렇다고 교과 체계를 구성하는 연구진들이 이 교과의 목표를 종교인 양성으로 하고, 진로 

선택 영역에 이 교과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삶과 종교’ 교과를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은 지혜로운 시민이며 이를 위한 교과의 

목표는 첫째, 인간의 삶에서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의 문제를 종교

적으로 성찰한다. 둘째,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 간의 차이를 알고, 상호 존

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일상의 삶과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는 종교적 통찰과 지혜를 발견하고 

익힌다. 셋째, 융합적 탐구를 통해 생활과 문화유산 안에 남겨진 종교적 특성과 종교적 아름다

움을 발견⋅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넷째,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개인의 삶과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에 적용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포용성을 갖춘 시민 의식을 

기른다.

워크숍을 전후로 하여 각론조정팀 및 총론팀의 검토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내용이 교과 학문․이론

적이고 대학교 개론 수준으로 교양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도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운 내용과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된다”(Jeong et al., 2022a: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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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과 교수 학습에서 강조점

‘삶과 종교’ 내용 구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교과의 목표, 학습자들이 흥미를 갖고 

접할 수 있는 내용, 실제 수업 이수 단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내용 구성은 교과서 내용

을 구성할 때 기본 틀로 작용하게 된다. 

계획된 교육과정은 교실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삶과 종교’ 교육과정은 계획된 교육과정일 뿐이다. 교육 목표는 교과 수업의 과정과 교육 환경

의 맥락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등 여러 변수들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

과정에는 계획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이 있다. 실제 수업에서 계획된 교육과정과 의도

적으로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학생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계획과 다르게 

실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행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교과 목표에 부합하게 수업이 운영되

도록 적절한 학습 경험을 준비하고 제공해야 한다. 

‘삶과 종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 학습의 방향은 종교에 관한 지식을 단순히 습

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종교를 알고,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삶에서 실천하고, 종교적 경험과 

삶을 존중하고, 종교적 가치와 유사 종교의 비종교적 측면을 구분할 수 있는 학습 경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학습 목표는 학습 내용뿐 아니라 교수⋅학습의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도 함양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수업의 분위기에서 신뢰와 포용, 상호 존중 등의 종교적 가치가 구현되

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 교과 운영에서는 학습자의 교과 선택권이 강조되고 있다. 삶과 종교 교과를 편성하는 

경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이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맥락에서 학습자

들이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해 고정 관념, 편견을 갖지 않도록 지도하고, 학습자 개인적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학습 

경험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특수교육과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고려 사항

과 함께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특히 건학 이념 또는 설립 취지가 분명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종교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을 명

시하고 있다.

2. 교과서 내용 선정과 구성

‘삶과 종교’ 교과를 개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확보되어야 한다. 2015 교육과정의 

‘종교학’ 교과에서는 세종교육청이 발행한 1종의 교과서만 인정 도서로 승인되었다. 당시, 개신

교, 불교, 천주교에서도 인정 교과서 심사 신청을 한 바 있었지만 모두 불합격되었다. 개별 종

교의 관점에서 집필되어 종교 편향성이 있다는 점이 불합격의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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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삶과 종교’의 경우 2024년 8월, 3종의 인정교과서가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되었다. 

승인을 위한 심사 과정 또한 집필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집필진의 관점과 심사 위원의 관점

에 차이가 있고, 의도와는 달리 서술 방식이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사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데, 집필진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서술 방식, 사례, 삽화 등 모든 것에 대한 심의 과

정을 거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교과서는 집필진과 심사 위원의 공동 작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심사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종의 인정교과서 구성에서 특징적인 점은 학습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선정하

거나 삶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소단원의 구성이 학습자의 삶에서 

출발하여 학습 내용으로 이어지고 다시 학습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차례를 띠고 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출판한 도서의 경우 일러두기에 소단원의 구성을 밝히고 있다. 기본

적으로 삶에서 앎으로 그리고 다시 삶에서의 실천과 적용이라는 흐름을 염두에 두고 교과서가 

구성되었다. 그래서 소단원의 순서가 도입, 앎(본문 내용), 더하기, 더 배움의 차례로 구성되었

다. 도입은 삶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학습자가 주제 내용과 자신의 삶을 관련지을 수 있게 하

려는 의도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해당 단원에서 배우게 될 학습 내용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

증을 갖게 하는 질문이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본문의 내용 즉 앎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어지게 

구성되어 있다. ‘도입’과 앎에 해당하는 ‘본문 구성’ 이후에는 ‘더하기’ 활동을 통해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학습자의 삶과 연결하여 성찰하거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 등을 혼자 또는 

모둠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더 배움’에는 본문 주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이 있

는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별로 주제에 대한 관심이 다를 것

이므로 더 배움에 제시된 내용은 학습자의 개별 활동으로 이어가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한 도서 또한 학습자의 삶에서 출발하여 지식, 교수자, 동료 학습자와

의 만남을 지나서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삶 속에서(학습자의 삶에서 출

발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 선이해 확인) 시작하여, 생각 넓히기로 이어지는데 이는 종교적 지

식과의 만남, 기본 지식 이해, 읽기 자료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다음 단계는 성찰과 대화의 

단계로서 종교적 질문 및 성찰, 공동체 나눔, 종교적 지혜 발견과 소그룹 활동을 통한 대화와 

토론 시간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활동의 제목은 ‘지혜로운 시민’으로 되

어 있다. 배움 요약과 삶으로의 연결, 확장 그리고 해당 과의 종교적 지혜 요약 및 정리 시간

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서 출판 선두에서 발행된 교과서는 단원을 시작하면서 핵심질문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1단원의 경우 “인간의 실존적 위기는 종교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종교성과 영성에 대

한 가치 척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종교와 종교 아닌 것을 구분한다면 어떤 개념으로 

가능할까?” “우리에게 종교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단원에는 ‘생각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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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데 이는 심화학습을 돕기 위해 연계 지문, 해설, 질문 또는 관련 학습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내용을 심화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중단원별로 ‘매듭 짓기’를 두어 핵심 내

용을 개념화 하도록 하고, 대단원의 마지막에는 ‘차오르기’를 통해 대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성

찰, 탐구 과정을 통해 가치 태도 함양을 돕고자 한다. 각 출판사에서 발행한 교과서의 주요 내

용은 <표 3>과 같다.

대단원
도서 출판 선두* 두란노 서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내용/ 중단원(소단원)

인간과

종교

1. 삶의 문제

- 인간의 실존적 위기와 종교

- 삶의 문제와 종교

2. 종교성과 영성

- 탈종교 시대의 종교 현상

- 종교성과 영성

- 종교성과 영성의 관계

3. 종교의 정의

- 종교의 어원적 정의

- 종교의 실체적 정의

- 종교의 기능적 정의

4. 종교의 역할

- 종교의 심리적 역할

- 종교의 사회적 역할

1. 종교를 배우는 이유

- 종교와 과학

- 종교를 탐구하는 이유

- 다양한 종교를 탐구하는 이유

- 근원적인 문제들

2. 종교의 역할

- 종교성과 영성

- 종교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종교의 사회봉사 기능

- 종교가 우리 민족에 끼친 

영향들

3. 종교와 세계관

- 세계관 - 종교와 세계관

- 종교적 우주관 - 종교적 인간관

- 종교적 역사관

4. 종교와 인간관계

- 청소년기의 핵심 감정

- 분노와 불안에 대한 종교의 

조언

- 인간은 관계적 존재

- 종교와 인간관계

1. 인간의 삶과 존재의 의미-나는 

누구인가? 
-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2. 종교란 무엇인가?
- 종교의 의미

- 종교와 영성

- 종교와 초월적 진리

3.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교

적 접근

- 삶의 문제와 종교

- 고통과 죽음 문제에 대한 종교

적 접근

-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여러

종교에

대한

이해

1. 여러 종교의 기원과 역사

- 유교의 기원과 역사

- 불교의 기원과 역사 

- 크리스트교의 기원과 역사

- 이슬람교의 기원과 역사

2. 종교의 구성

- 경전과 교리

- 종교의례 

1. 개신교

- 다양한 종교를 배우는 이유

- 개신교란 - 개신교의 성스러운 책

- 개신교의 가르침 

- 개신교의 공동체

- 개신교의 예식

2. 불교

- 불교란 - 불교의 성스러운 책

1. 종교의 기원과 역사

- 그리스도교

- 이슬람교 

- 유교 

- 불교 

- 도교 

- 힌두교

2. 종교의 경전과 교리

<표 3> 삶과 종교 교과서 내용 구성

<Table 3> Content Structure of the Human Life in Religion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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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공동체

3. 여러 종교의 세계관

- 인간에 대한 이해 

- 역사에 대한 이해

- 구원에 대한 이해

4. 여러 종교의 윤리적 실천

- 유교의 윤리적 실천 

- 불교의 윤리적 실천 

- 크리스트교의 윤리적 실천

- 이슬람교의 윤리적 실천

- 불교의 가르침 - 불교의 예식

- 불교의 세계관

3. 천주교

- 천주교란 - 천주교의 성스러운 책

- 천주교의 가르침 

- 천주교의 공동체

- 천주교의 예식

4. 유교와 도교

- 유교란 - 유교의 성스러운 책 

- 유교의 공동체 - 유교의 예식

- 도교란 - 도교의 성스러운 책 

- 도교의 공동체 - 도교의 예식

5. 이슬람교

- 이슬람교란 

- 이슬람교의 성스러운 책 

- 이슬람교의 가르침 - 이슬람교

의 공동체 - 이슬람교의 예식

6. 힌두교

- 힌두교란 

- 힌두교의 성스러운 책 

- 힌두교의 가르침 - 힌두교의 

예식

- 힌두교의 공동체 - 힌두교의 세

계관

- 종교의 경전 

- 종교의 교리

3. 종교의 의례와 공동체

- 종교의 의례

- 종교의 공동체

4. 종교의 세계관과 윤리적 실천

- 종교의 세계관 

- 종교의 윤리적 실천

5. 한국 종교 이해

- 한국 종교의 역사적 전개과정

- 현대의 한국 종교 상황

종교

문화

유산

1. 일상에서 발견하는 종교

- 생활 속의 종교문화 

- 일상에서 만나는 종교성 

- 종교와 통과의례

2. 미술문화로 살펴보는 종교

- 종교와 미술의 관계

- 불교 미술의 유산 

- 크리스트교의 미술 유산

- 그 외 종교 미술의 유산

3. 건축문화로 살펴보는 종교

- 건축문화와 종교 

- 동양 문화권의 건축과 종교 

- 서양 문화권의 건축과 종교

4. 음악으로 살펴보는 종교

- 종교의 소리

- 이슬람교와 수피즘의 음악

- 유교와 불교

- 힌두교의 음악 

1. 개신교의 문화유산

- 종교 문화유산을 배우는 이유

- 개신교의 통과의례

- 개신교의 문화유산들

2. 불교의 문화유산

- 불교의 통과의례

- 불교의 문화유산들

3. 천주교의 문화유산

- 천주교의 통과의례

- 천주교의 문화유산

4. 유교와 도교의 문화유산

- 유교의 통과의례

- 유교의 문화유산들

- 도교의 통과의레

- 도교의 문화유산들

5. 힌두교의 문화유산

- 힌두교의 통과의례

- 힌두교의 문화유산들

1. 종교와 생활 문화

- 종교와 의식주

- 종교와 언어생활

2. 종교와 통과의례

- 통과의례의 종교적 의미

- 관혼 상제 안의 종교문화

3. 종교와 예술

- 종교와 음악

- 종교와 미술 

- 종교와 건축 

- 종교와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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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틀을 기준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있지만 내용 선정에는 

차이가 있다. 1단원과 2단원의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1단원은 종교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학습자의 삶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3단

원과 4단원의 내용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 크리스트교의 음악

6. 이슬람교의 문화유산

- 이슬람교의 통과의례

- 이슬람교의 문화유산들

변화

하는

사회와

종교

1. 종교들의 덕목과 공동선

- 종교들의 덕목

- 평화를 향한 공동선

2. 정치와 종교

- 종교와 정치의 분리

- 종교의 사회적 책임 

- 소수자들과 함께 하는 종교

3. 인권과 종교

- 인권의 역사 

- 어린이의 인권 

- 인권 감수성과 종교차별

4. 환경과 종교

- 위협받는 지구의 건강 

- 기후전쟁 

- 기후 난민

- 하나 뿐인 지구와 함께 살기

1.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의 종교

- 현대 사회의 종교

- 다종교 사회

- 한국의 종교 갈등의 역사

- 공존과 화합의 시대

- 우리나라 종교의 과제

2. 종교의 사회참여

- 마틴 루터 킹과 흑인 민권 운동

- 만해 한용운과 독립운동

3. 종교와 나눔

- 빈부격차

- 소득의 양극화는 그들만의 잘못

이 아니다.
- 이러한 현상에 대해 종교는 무

엇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 의료, 교육, 복지에 기여한 종교

4. 종교와 생명존중

- 보육원의 유래

- 입양에 대한 힌두교의 입장

- 입양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

- 입양, 또 다른 가족이 되는 법

5. 종교와 생태계

- 생태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 생태계의 가치

- 생태계와 종교

- 불편을 감수하는 실천

1. 종교적 지혜

- 종교에서 배우는 지혜(인간 존

엄성, 생명존중, 포용과 상호존

중, 정의와 평화)
- 종교인의 사회참여(그리스도교 

장기려 박사 / 천도교 손병희 / 
그리스도교 김용기 /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 불교 백초월 

스님 / 유교 김창숙)
2.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종교의 

역할과 책임

- 종교의 공적 역할

- 종교인의 사회적 책임

출처: * Park et al. (2025). Religion in Human Life : High School Text Book. Seoul: Seondu. ** Park et al. (2025). 
Religion in Human Life : High School Text Book. Seoul: Duranno.
*** Cho et al. (2025). Religion in Human Life: High School Text Book.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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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실행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

‘삶과 종교’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과정의 내용이 ‘종교인 만들기’를 지향하고 있으며((Ko, 

2024: 11), 종교와 유사 종교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한다는 지적이 있다(Ko, 2024: 24). 반면 ‘삶

과 종교’ 교육과정이 종교 교과의 교과적 고유성을 어느 정도는 드러내고 있지만 종교 교과의 

교과적 고유성이라 할 수 있는 종교적 존재로서 학습자 이해가 부족하고 탐구 대상과 영역에서 

신적 초인간적 존재에 대한 담론이 약하다는 점등을 들어 ‘교과적 고유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Yoo, 2024: 236). 교육과정에 대한 이런 평가가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계획된 교육과정은 어느 수준에서 만들어지든지 향후 진행될 교육 활동에

서 기대하는 바를 담아낸 것으로서 실행을 위한 일종의 지침이다(Soo, 2017: 46). 그러나 계획

된 교육과정이 실행과 일치하기는 어렵다. 교육과정 실행은 교사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학

습자의 상황도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교양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pass / 

fail로 평가되고 입학시험에 포함되는 교과목이 아니어서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의 주도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그렇다고 교사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라

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의 주도성은 교사의 전문성을 전제로 논의한다. 또한 

교육과정 실행에서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계획된 교육과정에 대한 접

근도 달라진다. 교사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계획된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역할로 볼 것인지, 적

극적인 재구성자로 볼 것인지, 교육과정 창안자 혹은 개발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삶과 종교’ 

교육과정 실행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편 계획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다. 학생들

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배우지 않는다. 교사가 가르치는 것과 학생이 배우는 것은 다

르다. 그동안 종교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논의에서 실제 수업에서의 실행과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측면이 간과되어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계획된 종교교육과정의 실행된 차원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현재 인정된 

‘삶과 종교’ 교과서들은 다양한 활동과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두란노 출판사의 교과서에는 중

단원마다 ‘성찰과 대화’가 있다. 예를 들어 1단원의 종교와 인간관계의 성찰과 대화에서는 “최

근 내가 경험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상황에 도움이 되는 종교적 질문

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다. 열린 형태의 이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

고 새로운 질문을 구성함으로써 학습 내용이었던 인간 관계에 대한 종교적 접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다른 교과서의 1단원에도 “여러분이 생각

하는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들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종교가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나는 왜 

태어났을까?”)에 어떻게 답한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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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한국의 교육 상황에서 수업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수업이 얼마나 될까?

Ⅳ. 결론

“종교는 오랫동안 죽음을 비롯해 개인이 살면서 마주하는 실존적 위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

해 왔다. 이 때문에 종교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지혜 전통’으로 불리기도 한다”(Seong, 2023: 

18). 또한 “교양교육이 인간과 사회와 자연과 예술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이라면 종교학 교육은 교양교육에 포함되기에 충분하다”는 인식도 

있다(Min, 2024: 189). 그러나 특정 종교의 ‘신앙교육’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습자나 종교가 없

는 학습자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보편적 포괄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보고 교양교육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한다(Min, 2024: 189). 

‘삶과 종교’ 교과는 어떠한가? 그동안 종교 교과를 운영해 오던 종립학교 현장에서는 이 교

과가 ‘종교학’ 교육이 아니기를 바란다. 교육 현장에서 운영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종립학교에서 주로 개설되고 교사도 특정 종교의 성직자들이다 보니 한편

에서는 종교 교과가 ‘보편적 포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한다. 

앞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양교육의 모호한 위치를 보았다. 그런데 종교교육은 교양교육 가

운데에서도 불확실한 위치를 갖는다. 교양 과목인데 교양교육이 될 수 없다는 비판들이 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지혜를 탐구해 온 종교를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갖는 학

생들은 매우 소수이다. 공식적인 교육과정에는 있으나 여전히 영교육과정에 남겨두려 한다. 종

교교육에 대한 염려와 불신 때문이다. 

이 글을 시작하게 한 문제의식은 한 가지였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종교교육을 

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었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청소년들이 자신을 

알고, 인간에 대해 이해하고, 고통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삶이란 무엇

인가에 대해 성찰하고 생각을 나눌 기회를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 같았다. 교육 목표에 제시된 “좋은 교육”들이 실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러한 질문

의 답을 찾고 생각을 나눌 교육적 공간이 종교 교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요 교

과”라고 불리는 교과들은 의미 있는 교육을 실행할 여유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종교교육은 종교에 관해 배우고 또한 종교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사를 통해 오랫동안 지속

되어온 종교 지혜를 발견하는 데 적합한 공간이다. 학교에서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친구와 이웃을 더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참으

로 어려운 일이 되었다. 종교교육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종교 교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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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나게 되는 각 종교의 가르침에는 도덕 교육과 사회 교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 

종교교육 안에서 학생들은 교양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인간

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의미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웃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 종교

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과가 아닌가? 

종교에 대한 이해가 무척 낮다. 신앙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자신의 종교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이웃 종교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는가? 박범석 

(Park, 2023: 41)이 PEW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제시했듯이 “한국은 종교 신앙이 정치 신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 갈등에 민감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종교 간 갈등이 야기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사회 전반에 심각

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면서 종교문해력에 대한 탐구가 시급하

다고 주장한다. 그는 종교 문해 역량을 지식, 공감, 실천의 세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식 역량’에는 유형과 무형, 역사와 교리, ‘공감 역량’에는 수용과 인정, 체험과 표현을 둔다. 

그리고 ‘실천 역량’에는 배려, 존중, 소통과 비판을 두고 있다. 현재의 교육과정과 승인된 3종

의 교과서에는 이를 내용으로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종교 문해력을 기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교과서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승인된 각 교과서의 집

필진은 특정 종단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서로가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각 종교에 대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과정은 교과서 활용을 더 

풍요롭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해당 종교인이라면 느낄 수 있는 의미의 차이가 교과서에는 반

영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특히 종교 교과가 종립학교 뿐 아니라 더 많은 학교에서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에서는 종교를 담당하게 될 타 교과 교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도 과제

로 남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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